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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에서 지속적인 누설 확인
저장수조 내벽과 바닥 손상 여부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방해로 확인하지 못해 
국정감사 방해행위 경고, 원전안전 첫출발은 투명성 확보임을 

명심할 것
원전안전 확보를 위해 끝까지 감시자 역할 할 것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현장 국정감사 일환으로 어제(18일) 월성
원전을 방문했다. 

 2021년 1월 18일, 월성원전부지가 방사성물질로 광범위하게 오염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
의원들이 현장을 찾은 지 1년 9개월만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당시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오염수 누출을 부인했지만 지속적인 누설이 진
행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언론에 공개된 저장수조 내벽 손상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방해행위로 확
인하지 못했다. 

 2021년 1월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주변 토양 분석 결과 세슘, 코발
트 등 감마핵종이 발견되지 않았고 미량의 삼중수소만이 검출되었다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는 
건전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누설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 민간조사단 확인 결과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내벽이 손상되어 있고 외



벽에서 방사성오염수가 누출되었으며 유공관에 흐르는 물이 최대 1백만 베크렐 삼중수소로 오염되
어 있고 사용후레진탱크 인근 유공관의 물도 감마핵종인 코발트 60으로 오염되어 있었다. 

 현장 국감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의 일부를 확인했다. 
월성원전 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외벽에서 지속적인 누설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간 30~40톤
의 물을 보충하고 있고, 인근 유공관에서도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보이는 
오염수가 고여 있는 것을 확인했다. 

 수중카메라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내벽과 바닥 손상을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한국수력원자력
(주)는 수중카메라를 바닥 손상이 없는 곳에 설치해놓고 이상이 없는 곳만 보여주면서 수중카메라
를 이동시켜 다른 곳을 보자고 하는 요구에는 수중카메라 해체와 설치에 시간이 걸려서 할 수 없
다는 답이었다. 하지만 이는 민간조사단 측에 문의했을 때 사실과 달랐다. 
민간조사단은 크레인 위에서 수중카메라를 자유롭게 이동시켜가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내벽과 
바닥의 손상부위를 확인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했던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명백한 현장 국정감사 방해행위를 경고한다. 원전안전 확보의 출발점은 투
명성과 정직이다. 언젠가 밝혀질 사실을 두고 당장을 모면하기 위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
위를 중단하기 바란다. 

 더구나 [원자력 이용시설의 사고 고장 발생시 보고 공개 규정]에 따르면 사건 발생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액체 또는 기체 방사성물질’의 ‘시
설 내외로 나간 경우’에 대해서도 원전 부지 내에 누출된 것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며 자신들에
게 유리하게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설집 내용을 취사 선택해 공개 규정을 위반했다. 

 현장 국감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은 차수벽 작업일지,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내벽과 바닥 
수중촬영, 집수조와 터빈 갤러리 물 고임 현황 등 자료 제출로 계속 모니터링해 갈 계획이다. 

 원전 밀집도 세계 최고, 원전주변 인구 밀집도 세계 최고인 상황에서 원전안전이 원전 운영에 최
우선임을 명심하고 국민이 부여한 감시자 역할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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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2021년 1월 18일 민주당 월성원전 현장조사 당시 한수원 보고자료 중 일부

삼중수소 관련 주요 이슈 보고(2021.1.18.,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 



#첨부2.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단의 SRT 근접 유공관 감마핵종 검출 자료 


